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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제  35개 도시 본사경제 발전능력 : 1위 베이징

ｏ 베이징사회과학원 중국본사경제연구센터(北京市社会科学院 中国总部经济
研究中心)는 “2012년 전국 35개 주요도시 본사경제(总部经济, Headquarter 

Economy1)) 발전능력 순위”를 발표함.

－ 본사경제연구센터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(IMD)의 국제경쟁력지수평가법
에 근거, ‘중국도시 본사경제 발전능력 평가지수체계’를 구축함.

ｏ 2012년 중국 35개 주요도시의 본사경제 발전능력은 순위 순으로 베이징

(北京), 상하이(上海), 선전(深圳), 광저우(广州), 항저우(杭州), 텐진(天津), 

난징(南京), 성두(成都), 우한(武汉), 닝보(宁波)가 랭크됨.

－ 베이징, 상하이, 선전, 광저우는 중국의 본사경제 발전수준이 가장 높으며 
경쟁력 또한 다른 지역보다 매우 높은 지역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을 선
도하고 있음. 

ｏ 베이징과 상하이에 중국 500대 기업 중 전국 31.4%가 입지해 있으며, 세계 

500대 기업 중 중화권 본사와 지사가 68% 위치하고 있음. 

－ 선전과 광저우 역시 탄탄한 경제기반과 높은 대외경제개방도를 바탕으로 
국내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지역본사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. 

ｏ 일부도시는 지역적 특색에 근거하여 특정영역, 특정직능 기업을 집적시

켜 특색 있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.

－ 시안(西安), 우한 등 도시는 R&D 창조자원을 바탕으로 연구개발형 기업 
집적을 유도하고, 닝보, 칭다오(青岛), 다롄(大连) 등 연해도시는 외향성 
경제발전을 기조로 한 다국적 기업의 유입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음.  

1) 지역경제 발전의 주체로써 기업본사가 한 지역에 입지함으로서 야기하는 지역경제발전의 유발

경제효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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ｏ 국가의 지역총체발전전략 실행으로 도시의 쾌속발전, 기반시설, 창조능

력, 발전환경 등 크게 향상되었으며 본사경제의 종합발전 능력도 점차 

제고되고 있음.

【출처: 35个城市总部经济发展能力排行榜揭晓, 科学时报, 2012-09-22】

2. 관광  2012년 중추절, 국경일 중국내 관광객 수 최대

ｏ 2012년 9월 30일~10월 7일 중추절, 국경일의 장기휴가기간, 전국 119개 

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3424만5600만 명으로 동기대비 20.93% 증

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. 

－ 119개 주요 관광지 입장료 수입은 17억6500만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대
비 24.96% 증가함.

－ 항공기는 5만5926편이 운항되어 760만7100만 명이 이용하였으며, 철도 
이용객은 6095만 명으로 동기대비 9.4% 증가함. 

ｏ 이번 연휴기간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의 할인

혜택으로2) 자동차를 이용한 가족단위 여행객이 증가함.

－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도로수입 300억 위안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나 
유통․요식업계 매출은 8,006억 위안으로 전년도 국경절 연휴보다 15% 
증가함.

ｏ 이번정책은 서비스산업 진흥과 소비촉진이라는 내수진흥정책이라는 평

가를 받고 있으나, 유동인구 급증으로 이한 고속도로 정체, 관광지와 숙

박시설 수용능력에 한계를 나타내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됨.

－ 유급휴가제도의 조속한 추진과 관광지 공공정보 서비스 체계구축, 여객 

2)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경절 연휴기간동안 성, 자치구, 직할시 등 80개 관광지 입장료를 

평균 37%인하며 13개 관광지는 무료로 개방함. 또한 100여개 관광지 입장료에 대한 할인 혜

택 정책 발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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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송 차량의 상관기준을 마련 등 메커니즘 연구를 통해 효율적 연휴운
영 발전계획을 추진해야함. 

【출처: 2012年中秋国庆长假国内游客总量刷新历史纪录, 中央政府门户网站, 2012-10-07】

3. 부동산  황금연휴 후 54개 도시 부동산거래량 급증

ｏ 중국의 황금연휴 직후인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, 40개 중점 도시를 

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량을 조사한 결과, 절반이상 도시에서 거래량이 동

기대비 증가함.

－ 창사(长沙), 난창(南昌)과 원저우(温州)의 부동산 거래 증가량은 100%를 
초과하였으며, 그 중 원저우의 성장폭은 275.37%에 이름. 

ｏ 중위안부동산 시장연구부(中原地产市场研究部)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

요 54개 도시 부동산거래량은 59만929채로 연휴전보다 210% 증가함. 

－ 부동산거래량은 8,9월 들어 소폭 하락하였으나 3/4분기의 거래량은 전
년도 동기대비 매우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.

ｏ 베이징시건설위원회(北京市住建委)에 따르면 연휴 직후 베이징의 신규주

택거래량은 2,630채로, 황금연휴기간보다 5배 증가, 전년도 동기대비 167.8% 

증가함. 

－ 연휴 후 부동산거래량이 급증한 원인중 하나로 연휴기간동안 베이징시
건설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등록서버가 중단됨. 

ｏ 부동산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부동산 억제정책 지속시 연말까지 부동산 

거래량과 가격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. 

【출처: 54城市住宅成交量节后猛增 环比上涨210%, 经济参考报, 2012-10-16】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최신중국동향 vol.95

- 5 -

4. 교육  중국 유학생 귀국(海归) 붐

ｏ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‘중국 유학 발전보고(中国留学发展报告)’에 따

르면 2011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송출한 국가이며, 

2012년 상반기 귀국유학생은 23만 명을 초과하며 ‘귀국붐’을 맞이함.

ｏ 치더국제교육연구원(启德国际教育研究院)이 발표한 ‘2012년 귀국 취업능

력 조사 보고(2012年海归就业力调查报告)’에 따르면 갈수록 많은 중국 유

학생이 귀국 후 취업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, 귀국 후 구직으로 

인한 스트레스가 나날이 큰 것으로 조사됨.

－ 이 스트레스는 임금에 의한 것으로 귀국 유학생 약 30%의 초봉은 연봉 4
만 위안에 미만이고, 약 60%는 연봉 6만 위안 미만인 것으로 조사됨.

－ 베이징에 위치한 모기업의 예로, 03, 04년 구인모집시 해외유학의 경력
은 전체지원자의 1/4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지원자의 절반이상이 
유학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. 

ｏ 여러 국가 중 미국지역 유학생의 급여조건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

이는 미국대학의 입학방식, 학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조사됨. 

－ 유학은 취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, 유학과 동시 실습 혹은 근무
경험은 취업에도 도움이 되도 있음.  

【출처: 今年超7成留学生回国就业 3成海归年薪不足4万, 中国广播网, 2012-10-15】

5. 행정  상하이 ‘12345’ 대민서비스 전화 개통

ｏ 상하이시가 ‘12345’ 대민 핫라인 서비스가 시범 운영함으로서 정부 공공

관리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자문, 요청, 투서, 건의업무를 전화 한통으로 

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됨.

－ 상하이시는 기존의 230개가 넘는 정부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전화선으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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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함으로서 편리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. 

－ 시범운행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
나, 서비스 정착 후 24시간 이용가능하며 점차 팩스, 이메일, SMS, 영
상물 등 서비스 방식을 확대할 예정임. 

ｏ ‘12345’ 대민 핫라인 서비스는 2012년 상하이시 정부의 주요 사업중 하

나로, 불명확한 창구와 중복되었던 업무들이 본 서비스 개통으로 간편

화, 일원화하며, 경제적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음.

－ 상담원이 민원을 접수 후 바로 해결 가능한 사항은 직접처리 하지만, 
그 밖의  사항은 해당 부서, 구, 현 등으로 이관해주는 동시 결과를 시
민에게 피드백 해줌.

ｏ 대민 서비스핫라인이 개통된 후, 시민들은 기존의 친숙한 12333, 12319, 

12315 등 26개 전국 특별서비스 핫라인을 이용할 수 있음. 

－ 그러나 인적, 재산, 안전 등 긴급사항시 여전히 110, 120을 이용해야함. 

【출처: 上海：“12345”市民服务热线电话开通试运行, 中央政府门户网站, 2012-10-08】


